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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예비 사회인이자 지성인으로서 대학생활에 대한 학교적응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한 변동대응능력을 확보함으로써 긍정적 자아를 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의한 자기효능

감과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적용이 그들의 자기효능감과 주관적 안녕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학

생에 대한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적용은 자기효능감과 주관적 안녕감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람은 격려되었을 때, 보다 긍정적이고 높은 자신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형성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자

신을 격려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지원해주는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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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university student's standard of self-efficacy and

subjective well-being by the Encouragement Group Counseling Program which would be able to

help the students to secure their reaction capability on changing social environment as well as

school adaption. Thus, this study investigated how an application of the Encouragement Group

Counseling Program affects on university students' self-efficacy and subjective well-being. As a

∙저자 : 선국진 (Seon-Kuk Jin)

∙투고일 : 2013 8. 6. 심사일 : 2013. 8. 26. 게재확정일 : 2013. 8. 28.

* 송원대학교 언어재활심리학과(Dept. of, Sonwon University)



192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November 2013

result, it was revealed that the application of the Encouragement Group Counseling Program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both self-efficacy and subjective well-being. It seemed that people can be

positive and have both self-confidence and psychological stability when they are encourage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a necessity of the Encouragement Group Counseling Program which

supports undergraduate students to have encouragement themselves.

▸Keywords : Encouragement group counseling program, Self-efficacy, Subjective

well-being, Positive self-concept, Self-encouragement

I. 서 론

대학생 시기는 신입생 시기부터 성인기에 진입하기 전의

예비사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갖추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시기와는 다르게 지

성인으로서 자율과 그에 따른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는 성인으로서의 자격을 부여 받

게 된다. 하지만 신입생 시기부터 새로이 시작되는 대학생활

의 적응문제, 학우들과의 관계 문제, 지성인으로서의 정체성

문제,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리적인 부담으로 다가오는

취업진로문제에 대한 중압감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함으로

써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서 대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대학생들에게 보여 지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나아가 날로 치

열해지는 경쟁의 시대에서 대학생들의 놓인 처지는 이들을 더

욱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대학생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심리적 안정감

을 확보할 수 있는 격려와 주관적 안녕감 향상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생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이 더 많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바랄

것이다. 그러나 좋은 삶이라는 개념은 개인마다 상당히 차이

가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상태는 부유함과 풍요로

움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친구들이나 가족구성원들과

의 의미 있는 관계일 수도 있다. 아직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유함으로 인한 신체적편안함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에게 더 좋은 삶의 전제조건이될수도 있다. 이와 같이각각

의 상황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은 외적 환경에서 매우 다양

한 것으로 보인다[1].

이러한 행복을 찾는 사람들에 대해서 외적 환경에서 자극

이 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 격려라고 할

수 있다. 격려와 관련하여 Dreikrus & Soltz는 격려가 지속

적으로 제공될 경우 칭찬보다 더 대상의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즉 격려는 자신의 가치에 대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의미를 자

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칭찬보다 더 효과적으로 자

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격려의 효과는

자신의 가치와 강점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의 평가나 승인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결정

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2].

격려는 이렇듯이 개인의 자기효능감의 향상과 주관적 안녕

감과 관계가 있음을알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에 대한 심리

적인 안정을 위한 자극의 수단으로서 격려가 개입된다면 그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

는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에 있어 심리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가장핵심적인 격려와 관련하여, 격려를 프로그램화하고 격려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해 봄으로써 격려가 대학생들의 자

기효능감과 주관적 안녕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보고

자 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

인간발달에 있어서의 인과성, 심리성적발달및본능을강

조하던프로이트학파가 심리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20세기

초에 아들러는 인간과 인간행동에 대해 매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면서 그의 이론을발전시켰다. 치료적 도구로서의 격려

의 중요성을 인식한 학자는 아들러인데 아들러의 심리학은 인

간의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타인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

는지, 어떻게 동기화되며 또 어떻게 부적응하게 되는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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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매우 독특하면서도 유용한 관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에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존재

이며, 자신이설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는존재이며,

부분적으로 나눌 수 있는 또는 부분적으로 기능하는 존재가

아닌 총체적인 존재이고, 판단과 가치관을 창조해 내는 주체

이다[3].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은 ‘모든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가 아

닌 사회적 존재이고 인간행동은 유목적적이며 전체성을 반영

하고창조적 자아로 자신의 생활을통제할 수 있는창의적 능

력을 가진 존재이다’고 제안하고 있다. 최근에 상담연구에서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을 적용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

들러학파의 심리학자들이 낙담한 내담자에게서 자기패배적인

인지를 확인하여 새로운 인지적 대안을 생성하고내담자의강

점과 자원을 활용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다양한 인지적․행동

적․정서적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다[4].

이러한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서는 격려를 상담에서 변화

를 위한 가장강력한 도구로 보았고, 행동변화의 가장중요한

치료적 기법으로 보고 있다. 격려는 긍정적으로 변화하도록

개인의 내적 자원과 용기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과정이다. 그

래서 격려의 목표는 개인이 ‘나는 할 수 있어’로 변화하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격려는 인간의 모든 대인관계의토대가 되

는 개념이며, 인간권리의 기본이 되는 보편적 개념이다[5].

일반적으로 사람은 격려되었을 때, 개인은 자신의강점및

장점을 인식할 수 있게 되며다른 사람의평가나승인에 대한

요구없이 자신이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힘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을깨닫게 된다. 격려된 사람은 용기 있고, 긍정적인 사

람으로, 삶의 주요상황에서 자신이 취할 행동을 안내하는 분

명한 목표를 갖고 있다. 격려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에서 있을 수 있는 자신의 실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

며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받

아 들인다[6]. 따라서 격려는 내담자에게 책임감과 신뢰감,

그리고 용기를 불어 넣는 낙관적이고 실제적인 접근법이다.

이 상담에서 상담자가 사용하는 접근법과는 관계없이 사람들

을 변화하게 하는 주요한 이유는 자기 스스로가 변화를 위한

동기를 부여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7]. 이러한측면에서 대

학생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사람으로 변화

되도록 지원해주는 격려프로그램의 운영과 제공될 필요가 있

다.

집단상담은 개인의 관심사인 여러 생활경험을 다룸으로써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자기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도

와준다. 즉, 보다 바람직한 자기이해와 대인관계를 갖도록 도

와주는 과정으로 집단내개인들 사이에서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호교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이러한 집단상담의

성과는 상담자 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와같이 집단상담이란의식적인 사고와 행동에초점을

둠으로써허용성 현실에 대한 정화와 상호간의 신뢰를 하고,

관심과 이해하는 수용성, 그리고 기대 등의 치료작용을 포함

하는역동적인 대인간의 과정이라고볼수 있다. Mahier는

집단상담을 통하여 인간존재의 의미를 추구하고 자신과 타인

을 지각하는데 자신감을증가시키며, 자신과타인을 더잘이

해하게 되고 적합하게느끼며생각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효

과적인 사회활동을증가시킴은 물론 새로운 가치를평가할 수

있고 현재의 가치를 경험하게 될 뿐 아니라 안정적 분위기에

서 감정을 추구하고 통제하게 된다고 하였다. 집단상담의 목

적은 내담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인간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며, 자신을 보다잘이해함으로써 자신을 이해하고타인을 이

해하며, 아울러 수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며, 집단상담의

목표는 자기의 문제, 감정및태도에 관한통찰력을 개발하고,

보다 바람직한 자기관리와 대인 관계적 태도를 터득하는데 있

다고 하였다[8]. 따라서 집단상담은 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것, 타인들과 세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

들은 대인관계에서 받게 되는피드백이 자신의 것으로내면화

되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집단을 통하여 받는 긍정적

인 피드백이 개인의 태도와 신념, 가치관에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9].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인간은 왜 어떠한 행동과 노력을 시도하며,

또 지속하는가를 규명하는 사회인지이론의 핵심적인 구성요

소로 발전하였으며,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조직행동분

야의 주요 연구주제로 자리잡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0년대

말 심리학 분야에 소개된 후, 1990년대 말부터 교육학 분야

를 필두로 인사관리나 조직관리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연구되

어져 오고 있다.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의초점은 주로 자기

효능감의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모아지고

있다[10].

자기효능감은구체적인 상황을 다루는 데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하는데 있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 또는 기

대를말하며, 주어진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을내리고, 특정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수행의 수준을 결정짓는다는

특징이 있다[11]. 따라서 자기효능감은주어진 과제를 수행

하기 위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또는 기술자체

보다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기술을 과제수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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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잘활용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판단과 신념

으로 볼 수 있다[12].

대표적인 자기효능감의 개념에 대해서살펴보면, 자기효능

감에 대해서 Wood & Bandura는 “구성원 개인이 담당업무

를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으로 정의하였다[13].

그리고박종일은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동기와 인지차원 및 행동절차

를 얼마나 잘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의 판단 또는 신

념”으로 정의하였다[14].

자기효능감의 특징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하여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이로 인해 주어진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더 높

으며, 어려운 일을맡았을 때도 기꺼이 자신을 개입시키고헌

신하려는 의지도강하다. 이에 비하여, 자기 능력에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은 주어진 어려운 과제를 항상 피하려 하고 추구

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과몰입도가낮을 것이다. 나

아가, 극단적인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업무를 적극

적으로 추진할 동기가약화되고, 실패나좌절로부터 자신감을

회복하기가 어려워서 힘든 일에 부딪치게 되면 쉽게 포기할

것이다. 요컨대,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

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제의 기술이기보다는 특정의 기술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

다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개

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들을통하여무엇을 어느정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측정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15]. 자기효능감의 이러한 특징을 반영할 때, 격려를 받은

사람은 그렇지못한 사람들보다도 더욱 높은 자기효능감을 갖

게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3. 주관적 안녕감

행복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일상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긍정심리학자들은좀더 구체적인 의미를 지

닌 용어를 사용하려고 한다. 행복을 쾌락주의적 관점에서 탐

구하는 연구자들은 주관적 안녕감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주

관적 안녕감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주관

적인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다고 평가하고, 긍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하고 있고,

부정적 정서를 드물게 경험하고 있다고 지각한다면, 그 사람

은 높은 주관적 안녕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

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다고 평가하고, 긍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하고 있고, 부정적 정서를 드물게 경험하고

있다고 지각한다면, 그 사람은 높은 주관적 안녕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16].

주관적 안녕감의 용어는 학자들간에 의견일치가 이루어지

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행복감, 심리적 안

녕감, 안녕감, 삶의 만족, 긍정정서 등 여러 가지 용어로 활용

되고 있다. 개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주관적

인 심리상태라고 할 수 있다[17].

이러한 주관적 안녕은 가장 널리 사용하는 용어로서 개인

의 삶의 질을 구분할 때 주관적 차원과객관적 차원으로 나누

어 설명될 수 있다. 정서와 같은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상태를 개념화한 것이다. 객관적인 삶의 질은건강과 수

명, 경제적인 생활수준,직업 기회와 직업 선택의 다양성, 교

육기회와 교육 여건, 문화 향유의 기회, 범죄로부터의 안전

등을 포함한 객관적 지표를 의미한다. 이 때 삶의 질을 평가

하는 것은 개인또는 집단 성원이 자신의 중요한 삶의 영역에

서객관적인조건을 어떻게 주관적으로 인지하느냐에 의해 결

정된다. 따라서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객관적인 접근보다는

주관적인 접근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인정됨으로써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well-being)’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18].

이처럼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고 일상생활에서

부정적 정서보다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한다면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차원에서, 긍정정서를 많이 경험하고 부정

정서를거의 경험하지않는다면 행복한 사람이라고명명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관적 안녕감은 삶에 대한 의식적이

고 인지적인 판단을 수반하는 삶의 만족도이며, 행복감 정도

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관적 안녕감

은 개개인이 주어진 삶의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어

떠한 경험을 하는가를 의미하는 차원에서 높은 삶의 만족도,

높은 정적 정서, 낮은 부적 정서를 경험하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19].

주관적 안녕감은 다음 세 가지의 특성을 지닌다. 첫째, 개

별경험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이다. 건강, 부유함

과같은객관적인조건은 필요하지않으며, 다만 그러한조건

은 주관적 안녕감의 영향요인이 될수 있을 뿐이다. 둘째, 주

관적 안녕감은 삶의 긍정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는

단순히 부정정서가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않는다. 긍정정서

와 부정정서가 서로독립적으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주관적 안녕감은 삶의 전반적인

평가를 포함 한다. 삶의 특정영역에 대한 만족도나 감정상태

가 평가되더라도 대체로 개인의 삶에 대한 통합적인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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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주제 내용

1

회기

프로그램

소개,

개인심리학에

대한설명

-. 프로그램의목표와내용등을이해

-. 집단구성원들간에친밀감형성

-. 격려와낙담의의미이해

2

회기

행복한

삶이란?

-. 격려의필요성이해

-. 행복한삶은나의책임이라는것을이해

-. 행복감과 자아존중감, 사회적 관심과의

관계이해

3

회기

긍정적

자아상형성

-. 자신의가치에대한분석과검토

-. 자신의강점의인지

-. 자신의약점을강점으로의변화

4

회기

자기능력에

대한신뢰

-. 자신의잠재력을평가수행

-. 자신의능력에대한신뢰

5

회기

낙담적

신념에의

도전

-. 인정욕구와완벽욕구의이해

-. 낙담의원인에대한이해

구분 사전검사 처치 사후검사

실험집단

통제집단

O1

O3

X O2

O4

강조한다[20].

표1. 주관적안녕감을구성하는주요차원과기능[21]
Table 1.Major Dimension and Function of Subjective

Well-being

척도 기능

자기

수용

-자기수용의점수가높고자신에대해긍정적태도를

갖는다

-자신의특성을잘알고있다

-과거의생활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한다

다른

사람과

의

긍정적

관계

-다른사람과온정과믿음의관계를갖는다

-다른사람의복지에관심을갖는다

-동정심과친밀감을갖는다

-대인관계에있어서주고받는관계의중요성을이해한다

자율성

-자기스스로독자적으로결심하고행동한다

-사회적압력을배격하고자기스스로행동한다

-자기 자신의관점에서자기를평가한다

환경

극복

-환경극복에자신이있다

-외적활동을자제한다

-기회를효율적으로활용한다

-자신의욕구와가치체계에알맞게상황을조율가능하다

인생

목표

-인생목표가솔직하다

-인생의과거와현재모두의미가있다고생각한다

-인생목표가뚜렷하다

개인

성장

-지속적으로발전하고있다고생각한다

-새로운경험을추구한다

-자신의잠재력을발휘할수있다고생각한다

-자아와행동이지속적으로발전하고있다고생각한다

-자아에대한지식과효율성을나타내는방법이변하고

있다

Ⅲ. 연구설계

1. 가설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아들러의 개인심리학 이론에근거한 격려집

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주관적 안녕감 향

상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실험설계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설계 집단은 실험집

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연구과정 중 실험집단에

는 격려집단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통제집단에는 아무런

실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표2. 실험설계
Table 2. Experimental Design

O1, O2: 사전검사(자기효능감, 주관적 안녕감)

X: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

O3, O4: 사후검사(자기효능감, 주관적 안녕감)

3. 측정도구

2-1.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은 김미란

(2005)이 개발한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대학생들에게 맞

도록 8회기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22].

표 3. 격려집단상담프로그램구성
Table 3. Composition of the Encouragement Group

Counsel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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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기

목표에대한

설정과몰입

-. 인생에 대한목표설정

-. 인생목표의성취와격려적삶의관계

이해

-. 인생목표몰입기술을배우고목표성취에

적용

7

회기

격려적

환경의

디자인하기

-. 격려적 분위기를실습을통해체험

-. 긍정적으로작용하는환경조성

-. 상황에 대한낙관적해석

8

회기

스스로를

격려하기

-. 자신이 독특한가치를지닌인간이라는

것에대한신뢰

-. 결과보다노력에대한강조

-. 타인에 대한격려

3-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에 대한설문문항은 신구범(2010)이 사용한 일

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활용하여 주어진 일의 처리에 대한

충분한 능력 수준, 주어진 일을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수준,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 자신의 일을 처리할 때의 처리방법 습득 수준 등의 총

6개의 문항을 측정하고자 한다[23].

3-3. 주관적 안녕감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감을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심리

학회2010한국인행복지수조사팀에서 사용한 척도“행복지

수축약본-COMOSWB(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ing)”를 사용하였다[24].

4. 표본의 추출과 분석방법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광주광역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

는 S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남녀 대학생

40명이었다. 이들에 대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20

명씩할당하였다. 이들에 대해서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자

기효능감과 주관적 안녕감의 유의미성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두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실시 후에 실시하였

다.

이후수집된 자료는통계패키지인 SPSSwin Ver 17.0을

이용하여 척도별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기술통계치를 산출

하였다. 그리고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사후검사 점수

를 종속변수로 하여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5. 표본의 특성

설문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먼저 성별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12명(30.6%), 여학생이

28명(69.4%)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3학년이 19명(47.2%)으로 가장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4학년이 11명(26.5%), 2학년(20.6%),

1학년 2명(5.7%)의 순으로 나타났다.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학생 12 30.6

여학생 28 69.4

학년

1학년 2 5.7

2학년 8 20.6

3학년 19 47.2

4학년 11 26.5

표 4. 응답자의특성
Table 4. Demographics

Ⅳ. 분석결과

1. 기술적 통계

대학생에 대한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실시가 그들의 자

기효능감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하

였다. 두 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서의평균과표준편차

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변수 구분
사전검사 사후검사

M SD M SD

자기

효능감

실험집단 47.32 9.708 50.35 9.579

통제집단 47.46 9.754 47.15 9.671

주관적

안녕감

실험집단 50.75 8.315 54.05 11.837

통제집단 51.80 10.842 51.36 9.756

표 4. 실험집단과통제집단의사전․사후의평균과표준편차
Table 4.Pre-/Post-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2. 가설의 검증

2-1.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칠것이다.라는 <가설 1>을검증하기 위하여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여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과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 197

<표 5>에 의하면 p<0.05 유의수준에서 자기효능감의 주효

과는 F=8.265, p=.010으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통제집단(M=47.46, SD=9.754)이

실험집단(M=47.32, SD=9.708)보다 더 높은 자기효능감

수준을 보였지만, 통제집단보다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

여한 실험집단이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분산원 SS df MS F p

공변인 241.358 1 67.235 8.265 .010*

집단 516.413 1 6.867

전체 544.140 18

표 5. 가설1의검증결과
Table 5. Test of hypothesis 1

*p<0.05 **p<0.01 ***p<0.001.

2-2.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칠것이다.라는 <가설 2>를검증하기 위하

여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 의하면 p<0.05 유의수준에서 주관적 안녕감의

주효과는 F=13.227, p=.025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제집단(M=51.80,

SD=10.842)이 실험집단(M=50.75, SD=8.315)보다 더

높은 주관적 안녕감 수준을 보였지만, 통제집단보다 격려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대

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2>는 채택되었다.

분산원 SS df MS F p

공변인 330.231 1 78.367 13.227 .025*

집단 347.335 1 5.326

전체 407.535 19

표 6. 가설2의검증결과
Table 6. Test of hypothesis 2

*p<0.05 **p<0.01 ***p<0.001.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예비 지성인으로서 대학생활에

대한 학교적응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한 변동대응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긍정적 자아를 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의한 자기효능감과 주관적 안녕감

의 수준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연구분석 결과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면 실험집단의

자기효능감과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을 높여 줄 수 있다는 것

을 분석함으로써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들

의 관련 주장을 뒷받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에참여한 실험집단이참여하

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이

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의 스스로에 대한 가치부여에 따라 동기부여를 통한

개인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자아형성과 자신감을 높

여 줌으로써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부여해주는 좋은 수

단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셋째,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참여하

지않은통제집단보다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이 유의하게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즉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주

관적 안녕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결

과이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

은 대학생들에 대해서 개개인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 주어 취

업준비 등으로 받게 되는 스트레스 등을줄여 주고 사회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켜주어 스스로의 행복감을 높여줄수 있

는 수단이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본 연구결과는 물론이고 격려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효과에서도알수 있듯이 격려집단상담 프

로그램의 중요성이 재 강조되어도 무방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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